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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오늘날 국내 많은 대학에서 트리즈를 

교육하고 있다. 왜 트리즈를 교육하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식을 주입하는 

단순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 특히 기업이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은 교육만으로 달성 할 수 

없다. 시행착오법(예: 브레인스토밍, 등)은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신뢰성 있는 창의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트리즈는 짧은 

시간에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1-3].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창의력 교육이 아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방법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바로 트리즈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대학에서 트리즈를 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학 트리즈 교육을 

위한 적당한 교재는 만들어져 있는가? 대학에서 

Nowadays, many universities teach the TRIZ to students for improving the problem 

solving ability in Korea. Above the 30 universities have TRIZ course in Korea. I have 

taught practical TRIZ to a thousand students for 5 years. The practical TRIZ is very 

simple and easy to learn in a short time with step by step. This practical TRIZ 

successfully solved a lot of real technical problems in many companies. From the 2006s 

until now, the practical TRIZ is used to solve about 1,000 problems in technical and 

nontechnical field in Korea. At university, the teaching of the practical TRIZ is 

worked by the teams to solve the students’ own problems practically. The each team 

solves more than 5 problems according to the 4 steps of practical TRIZ.  In this 

paper, I explain the process for problem solving of practical TRIZ and the 

evaluation for my students’ ability of the problem solving. And I introduce some 

cases which is the results of the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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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반드시 

대학에서 트리즈를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왜 트리즈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교육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어떻게 트리즈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2. 알트슐러 트리즈의 실용성의 한계 

트리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트리즈에서 말하는 문제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진 일상의 문제의 

종류는 무한히 많다. 트리즈는 주로 기술영역의 

문제해결에 사용된다. 트리즈에서 말하는 

기술문제는 모순으로 표현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다. 알트슐러의 기술발전 연구에 

의하면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모순을 극복하여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2]. 만일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문제가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모순을 극복하면 혁신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많은 성공사례로 증명된 

사실이다. 현재까지 트리즈로 해결한 많은 

문제들은 혁신적인 결과를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알트슐러의 트리즈는 너무 

복잡하다.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공부하여도 현업 

문제해결에 트리즈를 실제로 사용하기에 아주 

어렵다.  
알트슐러 트리즈는 많은 문제해결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다. 크게 분류하여도 10 종류 

이상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수 백 개 의 

문제해결 방법론들이 있다. 기존의 트리즈는 

이들 많은 방법론들을 실제 문제해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트리즈를 

현업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트리즈는 알트슐러와 그의 동료들이 

발명특허를 분석하여 찾아낸 문제해결의 

공통분모들을 정리하여 만들었다. 트리즈는 

기존의 발명에 대한 분류와 해석에서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업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및 컨설팅용으로 

트리즈를 사용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트리즈의 지식이 현업 문제해결에 

실제로 사용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공부한 많은 트리즈 

전문가들이 현업의 다양한 문제해결들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트리즈의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새로운 실용적인 

트리즈가 필요하다. 실용트리즈이다.  

 

3. 실용트리즈와 대학교육  

실용트리즈는 알트슐러의 트리즈를 

실용적으로 현업 문제해결에 쉽게 사용하기 

위하여 2006 년 개발되었다[4]. 2006 년 이후 

실용트리즈는 기업의 복잡한 현업 문제들을 

해결하여 오고 있다. 많은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용트리즈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2011 년 현재 실용트리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해결에 실제로 사용하는 검증된 

새로운 방법론이 되었다. 우리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현업 고질문제에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순문제들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현업의 문제를 기존의 

지식과 경험의 연장선에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업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실용트리즈는 문제를 쉽게 재 정의하고 쉽게 

모순을 찾을 수 있다. 모순이 없는 문제는 

트리즈의 문제가 아니다[1].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해야 할 대상도 없다. 

실용트리즈를 공부해야 할 이유도 없다. 문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트리즈는 문제를 풀어가는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내 주위의 

문제를 실용트리즈의 단계에 맞추어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해결의 실습이다[4,5]. 

주변에 우리들이 평소 인식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다. 실용트리즈는 이들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트리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자 소속을 비공개 처리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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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모순을 극복하는 모순해결책이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해결책과 다를 수 

있다.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모순해결책이 실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은 60%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각 문제에 대한 

트리즈의 모순해결책은 평균 2개 이상이다.  

 

3.1. 실용트리즈의 문제해결  

실용트리즈의 5 가지 문제해결 방법론은 ① 

경계영역의 도식화, ② 모순도출, ③ 모순분석, 

④ 시스템의 기능분석 및 ⑤ 요소-

상호관계이다[4]. 이 5 가지 문제해결 

방법론들을 결합하여 기술문제와 비기술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한다. 실용트리즈의 문제해결은 

철저히 단계별로 진행된다. 그림 3.1 은 

3 단계문제해결(3SPS: 3 Step Problem 

Solving)이다. 1 단계는 경계영역의 도식화, 

2 단계는 모순도출, 3 단계는 모순분석이다. 

그림에서 Problem 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Solution 는 문제의 해결책을 의미한다. 복잡한 

문제의 경우 4단계로 문제를 해결한다.  

Fig. 3.1. 3 단계문제해결(3SPS) 

4 단계는 3 단계에 기능분석을 추가한 것으로 

강력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2. 팀별 문제해결 실습 

트리즈 교육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은 창의성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창의성교육을 원한다. 특히 

공대생들의 경우 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에 

실제로 트리즈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력히 원한다. 때문에 실용트리즈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팀별 실습의 형태로 진행된다. 

실용트리즈의 3SPS 와 4SPS 로 단계별로 

학생들이 팀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이다. 

3 단계 문제해결은 기초 문제해결 실습에 

적합하다. 실용트리즈의 각 단계에 맞추어 

문제를 재 정의하고 모순을 찾고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다음은 3 단계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팀별 실습의 

단계이다.  

  ①  기초 실습문제 10개 설명(교수) 
② 10개 중 2개 문제를 팀별로  

각각 선택(학생) 
    ③ 3SPS에 맞추어 단계별 문제해결(학생) 

- 1단계: 경계영역의 도식화 (문제의  

재 정의) 

- 2단계: 모순도출 

- 3단계: 모순분석  
④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팀별 

 발표(학생)  
⑤ 모순해결책의 평가(교수) 

 

 

3.3. 문제해결 사례  

실용트리즈의 단계에 맞추어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도출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3 단계에 맞추어 문제를 

재 정의하고 모순을 찾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3.1. 일회용 종이컵(봉투컵)이 잘 열리지 

 않는 문제  

 
3SPS 단계에 맞추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나가는 대학생 문제해결 사례이다. 

정수기의 1 회용 종이컵은 여러 장이 겹쳐져 

있다. 때문에 종이가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물을 담기 위하여 붙어 있는 종이를 



한국트리즈학회 논문집 

벌려야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문제의 상황을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어야 한다. 

문자로 문제의 상황을 설명하면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그림의 형태로 설명한다. 

그림 3.2 는 봉투컵을 쌓아 놓는 박스와 컵의 

형상이다. 문제의 전체적인 상황 이해에 

중요하다.  

 

 

 

 

 

 

 
Fig. 3.2. 봉투컵의 형상과 박스에 들어 있는 

 봉투컵의 모양.  
 

❶ 경계영역의 도식화  
경계영역의 도식화는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그림의 형태로 

나태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모순을 도출할 수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경계영역의 도식화는 붙어 있는 두 겹의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영역의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그림 3.3 은 두 겹 종이 

사이의 틈이 작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분리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Fig. 3.3. 경계영역의 도식화. 
손가락으로 봉투컵을 열기 어려운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❷ 모순도출  
모순도출은 1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영역으로부터 모순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경계영역 도식화로부터 여러 개의 물리모순을 

찾을 수 있다.  

물리모순 1: 두 겹 봉투컵 입구의 틈새는 

커야 하고 작아야 한다. 틈새라는 명확한 

물리량에 의한 모순이다. 틈새가 커면 봉투를 

쉽게 열수 있다. 하지만 봉투의 부피가 커진다.   

물리모순 2: 종이는 두꺼워야 하고 얇아야 

한다. 종이의 두께라는 명확한 물리량에 의한 

모순이다. 종이가 두꺼운 경우 봉투를 쉽게 

열수 있다. 하지만 봉투를 제작하기 어렵고 

부피가 커진다.  

물리모순 3: 봉투컵 입구의 종이(벽)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같지 않아야 한다. 봉투컵 

입구의 종이벽 높이가 같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벽의 높이라는 명확한 물리량에 

의한 모순이다. 벽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제작 

공정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반면 두 종이를 

쉽게 분리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❸ 모순분석과 모순 해결책  
2 단계의 3 가지 물리모순을 분리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단계이다. 분리원리는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실용트리즈에서는 시간분리와 공간분리 만을 

적용하여 물리모순을 분석한다. 다른 나머지 

분리원리(조건, 부분과 전체)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상식의 수준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리즈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분리원리이다. 문제에서 모순을 

찾아도 분리원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물리모순 1: 두 겹 봉투컵 입구의 틈새는 

커야 하고 작아야 한다. 라는 모순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시간분리는 두 겹 

봉투컵 입구의 틈새가 시간에 따라 붙은 상태와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틈새의 

크기를 시간의 함수로 생각하는 의미이다. 

시간에 따라 틈새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반면 공간분리는 

틈새의 크기가 어떤 위치는 접촉하고 다른 

위치는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부분의 틈새는 크고 어떤 부분은 작은 것을 

의미한다. 틈새의 크기가 위치를 함수로 가지는 

의미이다.  
시간분리와 공간분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순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 박스에서 

봉투컵을 빼내면 틈새가 스스로 넓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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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틈새의 가운데 

부분은 틈새가 커고 가장자리는 작은 형태로 

하면 된다. 현재 모순해결책을 만족하는 제품은 

없다. 하지만 기존의 기능성 소재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물리모순 2: 종이는 두꺼워야 하고 얇아야 

한다. 라는 모순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시간분리는 종이 두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께를 시간의 

함수로 생각하는 의미이다. 반면 공간분리는 

두께가 어떤 위치는 크고 다른 위치는 작은 

것을 의미한다. 두께가 위치를 함수로 가지는 

의미이다.  
시간분리와 공간분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순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 박스에서 

봉투컵을 빼내면 종이가 두꺼워지는 제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손가락이 닿는 입구 

부분의 두께는 두껍고 다른 부분은 얇은 

제품이면 시간과 공간분리의 결과를 만족하는 

제품이 된다. 입구 부분의 종이를 부분적으로 

접은 상태가 모순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것을 만족하는 제품은 없다. 기존의 소재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이다.  
물리모순 3: 봉투컵 입구의 종이(벽)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같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모순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시간분리는 봉투컵 종이(벽)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이의 크기를 

시간의 함수로 생각하는 의미이다. 반면 

공간분리는 높이가 어떤 위치는 크고 다른 

위치는 작은 것을 의미한다. 입구 종이의 

높이가 위치를 함수로 가지는 의미이다.  
시간분리와 공간분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순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 박스에서 

봉투컵을 빼내면 입구 종이의 한 쪽이 높아지는 

제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손가락이 닿는 

부분의 종이 높이는 높고 다른 부분은 낮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종이의 높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제품은 현재 없다. 하지만 

공간(위치)에 따라 높이가 다른 봉투컵은 이미 

상용화 되었다. 물리모순으로부터 현재 제품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❹ 모순 해결책의 평가  
앞의 세 가지 모순에 대한 시간분리와 

공간분리의 결과에서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다. 

물리모순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리모순 1 로부터 박스에서 봉투컵을 빼내면 

틈새가 스스로 넓어지게 되는 제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틈새의 가운데 부분은 크고 

가장자리는 작은 형태로 하면 된다.   

물리모순 2 로부터 봉투컵을 빼내면 종이가 

두꺼워지는 제품을 생각할 수 있다. 입구 끝 

부분의 종이를 접은 상태로 볼 수 있다.  

물리모순 3 으로부터 봉투컵 입구 종이의 한 

쪽이 높은 제품을 생각할 수 있다. 모두 

물리모순을 해결하는 좋은 개념 아이디어 이다. 

이 아이디어들의 일부는 현재 상용화된 것도 

있고 미래 신제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3.3.2. 용접 작업에서 자주 헬멧을 벗어야 

하는 문제  
 
3SPS 단계에 맞추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나가는 대학원생 문제해결 사례이다. 

공장에서 두 부품을 붙이는 용접작업에 문제가 

있다. 용접 후 기술자가 용접한 부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는 단순한 일이다. 문제는 

용접한 부품을 옮겨주기 위하여 헬멧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아야 

안전하게 부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접을 하기 위하여 잠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물건을 이동하기 위하여 헬멧을 벗어야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다. 기술자들은 이런 작업을 

싫어한다. 때문에 이 공정의 업무효율이 

저조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❶ 1단계: 경계영역의 도식화  
용접 후 헬멧을 자주 벗는 문제의 경계영역의 

도식화는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용접작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영역은 얼굴 

앞에 있는 헬멧을 손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용접 후 헬멧을 벗는가?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용접한 부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헬멧을 착용한 상태를 문제로 

설정하게 된다. 이 경우 헬멧을 벗은 상태로 

하면 부품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헬멧을 자주 벗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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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문제의 초점을 헬멧에 두고 있다. 

왜 부품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영역을 그릴 수 

없다. 문제를 잘 못 인식한 것이다. 대부분의 

현업 문제들은 이 문제와 같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아주 어렵다. 때문에 문제에서 모순을 

찾아내기 어렵다. 만일 문제의 실체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트리즈의 활용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모순을 찾을 수 없다. 그림 

3.4 는 용접작업에서 헬멧을 벗어야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때문에 경계영역의 

도식화가 될 수 없다.  

 
Fig. 3.4. 용접작업과 헬멧 사진.  

헬멧을 벗어야 하는 문제의 실체가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하여 

모순을 찾을 수 없다.  
 

용접부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헬멧을 

착용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용접 중 불빛을 

차단하는 차광유리(filter glass) 때문이다. 

용접 후 이 차광유리가 조명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부품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경계영역의 도식화는 차광유리가 조명 빛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경계는 

차광유리와 조명이 접하는 부분이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문제의 상황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경계영역의 도식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림 3.5 는 빛이 차광유리에 차단되는 부분을 

나타낸 경계영역의 도식화이다. 그림으로부터 

헬멧을 벗어야 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모순을 

찾을 수 있다.  

 

 

Fig.3.5. 경계영역의 도식화. 
헬멧을 벗어야 하는 문제의 실체가 

차광유리가 용접불빛과 조명빛을 차단하기 

때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만일 위의 그림 속에 차광유리 대신 헬멧을 

그렸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영역의 도식화 

그림이 될 수 없다. 1 단계의 경계영역의 

도식화는 문제를 일으키는 각 요소들의 

경계부분을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림에서 경계영역의 

도식화를 보면 왜 헬멧을 벗어야 하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차광유리가 조명빛을 

차단하여 부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을 

여러가지 찾을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것은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만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모른다면 해결책의 방향은 찾을 수 없다.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트리즈의 모순이 된다. 때문에 경계영역의 

도식화는 모순을 도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❷ 2단계: 모순도출  
1 단계 경계영역 도식화에서 물리모순을 

도출한다. 앞의 그림에서 헬멧을 벗어야 하는 

원인은 차광유리가 조명빛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모순을 생각할 수 있다. 차광유리의 

모순도 있고 헬멧의 모순도 있다. 경계영역의 

도식화로부터 아래와 같은 3 개의 모순을 

도출하였다. 물리모순 1: 차광유리는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 용접 시 차광유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용접 후 없어야 하는 명확한 

물리모순이다. 물리모순 2: 차광유리는 빛을 

차단해야 하고 빛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명확한 물리량에 의한 모순이다. 차광유리는 

용접불빛은 차단해야 하지만 조명빛은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물리모순 3: 헬멧은 착용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용접 시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용접 후 부품을 옮기기 

위하여 헬멧은 벗어야 한다. 명확한 

물리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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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3단계: 모순분석 
2 단계의 3 가지 물리모순을 분리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단계이다. 실용트리즈에서는 

시간분리와 공간분리 만을 적용하여 물리모순을 

분석한다.  
 

물리모순 1 의 분석: 차광유리는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 라는 모순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시간분리는 용접 시에는 

차광유리가 있고 용접 후에는 차광유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용접 시 차광유리를 닫고 

용접 후 차광유리를 열 수 있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누구나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차광유리문을 만들 수 있다. 반면 공간분리는 

차광유리의 어떤 부분은 있고 다른 어떤 부분은 

없다는 의미이다. 용접 시 차광유리의 특정 

부분만으로 용접불빛을 차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여 조명빛을 차단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  
물리모순 2 의 분석: 차광유리는 빛을 

차단해야 하고 빛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모순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시간분리는 용접 시에는 차광유리가 

빛을 차단해야 하고 후에는 빛을 차단하지 않는 

의미이다. 즉 차광유리 자체의 기능이 빛을 

차단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게 해야 한다. 용접 

시에는 차광유리가 검은 색이 되어 용접불빛을 

차단하고 용접 후에는 투명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공간분리는 차광유리의 어떤 

부분은 용접불빛을 차단하고 다른 어떤 부분은 

조명빛을 차단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용접 

시 차광유리 자체의 특정 부분만으로 

용접불빛을 차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명빛을 

차단하지 않는 소재 특성을 가지게 하면 된다.  
물리모순 3 의 분석: 헬멧은 착용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모순을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시간분리는 용접 

시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용접 후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의미이다. 즉 헬멧을 

착용하고 벗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현재 헬멧을 

벗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의미).  

 

❹ 모순해결책과 현업 적용 해결책  
앞의 세 가지 모순에 대한 시간분리와 

공간분리의 결과에서 모순을 극복하는 현업 

적용 가능한 새로운 해결책을 각각 찾았다.  

물리모순 1 의 차광유리는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 라는 모순의 해결책은 시간분리로부터 

그림 3.6 과 같은 현업 적용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 용접하는 시간은 사람의 눈 앞에 실제로 

차광유리가 있고 용접을 하지 않은 시간은 

차광유리가 없게 하면 된다.  

 

Fig.3.6. 차광유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헬멧.  
헬멧을 벗지 않아도 용접한 부품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간분리로부터 그림 3.7 같은 현업 적용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 차광유리 를 아래와 

같이 용접불빛을 차단하는 부분과 조명빛을 

차단하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면 된다. 안전상 

적용성에 한계는 있다. 하지만 특수한 조건에서 

실제로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 공간분리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Fig. 3.7. 차광유리와 일반유리 복합형.  
헬멧을 벗지 않아도 차광유리를 열지 

않아도 용접한 부품을 볼 수 있다. 

   
물리모순 2 의 차광유리는 빛을 차단해야 하고 

빛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모순의 

해결책은 차광유리의 소재의 특성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획기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용화된 소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으로 빛을 

감지하여 차단하기도 하고 투과하게도 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가까운 미래 이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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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해결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물리모순 3: 헬멧은 착용해야 하고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모순의 해결책은 

시간분리로부터 용접 시는 헬멧을 착용하고 

용접 후 벗는 현재의 해결책 자체임을 유추해석 

할 수 있다. 반면 공간분리는 헬멧의 어떤 

부분을 착용하고 다른 어떤 부분은 착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헬멧의 어떤 

부분은 착용하고 어떤 다른 부분은 착용 않아야 

하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멧을 

착용했는데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현재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모순을 해결한 새로운 

헬멧이 미래에 나올 수도 있다.  
 

앞의 물리모순 문제들의 해결책은 현업에 

실제로 적용되어 사용 중이다. 물리모순 1 의 

시간분리로부터 용접 작업 시 차광유리가 

닫히고 용접 후 열리는 헬멧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물리모순을 결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사용하고 있다. 헬멧을 사용하지 

않고 용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차광유리 만 

상하로 움직이면서 용접 불빛을 차단하게 

하였다. 용접 시는 차광유리가 내려오고 용접 

후는 올라가는 아주 간단한 구조이다. 헬멧을 

벗어야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헬멧을 

없애고 차광유리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말 

혁신적인 해결책이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대학원 실용트리즈 수업 중에 자주 발생한다. 

실용트리즈 수업에 들어오는 대학원생들은 

기업연구원들이 많다. 때문에 수업 중에 기업 

연구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다.  

 

 

4. 결 론 
 
실용트리즈 수업을 통하여 대학생(대학원 

포함)들의 문제해결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 

졌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단계별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은 실용트리즈의 

3 단계 문제해결 과정을 자신의 문제해결에 

비교적 쉽게 사용하였다. 왜(?) 트리즈를 

학교에서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실용트리즈 수업에서 해결한 문제들은 공과대학 

학생들의 창의설계과제나 졸업 작품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제품화한 사례도 많다. 

대학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 테마 또는 연구 

중인 현업 과제에서 발생되는 고질적인 

기술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였다. 대학원생들의 

문제해결의 결과는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허로 출원되거나 현업에 적용된 

사례들도 많다. 많은 학생들은 실용트리즈 

수업을 통하여 자신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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